
예수 안에 역사, 역사 안에 예수<누가복음 2:1-7>
 *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역사가 황제 중심으로 혹은 왕과 총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
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사람 되어 오시기 위해 역사가 
활용되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역사도 잘 알아야 하지만 세상 역사 안에 예수님이 
계시다는 이론과 지식의 헬라 사고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세상 역
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히브리적 사고도 겸하여 가지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. 본문 
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로 사실 중심의 보고서 형식으로 쓰여 졌는데 예수를 믿는 로
마의 귀족의 신변보호를 위해 데오빌로 각하라는 예명을 써서 예수 복음의 원리와 시작을 침
례요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세심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기에 누가복음을 연구해 보면 
예수는 역사안의 예수요 역사는 예수 안에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

1)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로 세상, 역사와 권세를 주관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심(1-3)
 당시 1인자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총독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처럼 추앙
을 받던 가이사가 역사를 지배하고 총독 구레뇨와 헤롯대왕이 유대인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
지만 그들을 역이용하고 움직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의 역사가 되도록, 하나님의 방법대로 
그 일이 맞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. 그런데 가이사를 하나님처럼 추앙하던 로마인들은 하나
님을 믿으면서 로마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을 확증
적 편견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은 무서운 것입니다. 군인숫자와 세금을 걷기 위한 인구조사를 
남자들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호적정리를 하도록 강력하게 진행하여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
데리고 먼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것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더라
면 굳이 190킬로미터나 되는 베들레헴으로 찾아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것입
니다. 즉 세상 역사가 성경 역사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헬
라 사고에 빠져서 확증적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.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절대
로 확증적 편향에 빠지면 안 됩니다. 또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왕 고레스
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(역대하36:22-23,에스라
1;1-2) 이것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역사를 지배하여 성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
이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
감동 시키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세상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 안에 살아가고 
있지만 그 세상역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활용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쪽에 서야 합
니다.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 있는 일입니다. 다시 말씀 드립니다. 예수의 역사
가 사실이듯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 활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. 

2)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성경의 이루어짐(4-5)
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 결과적으로 다윗에서 만나고 아담으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만
납니다.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어느 쪽으로 보아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리라는 성
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역사속의 예수, 예수 안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
습니다. 마리아가 동정녀로 수태고지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요셉은 말씀으로 받아들이
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며 조롱도 당했을 것이기에 요셉 혼자 호적정리를 
하고 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힘들고 먼 길을 가서 해산
을 한 것입니다. 총독의 명령으로 억지로 호적을 정리하러 먼 길을 갔지만 이 억지로의 과정 
속에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집니다. 우리의 삶이 강제로 비틀어지고 마음대



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찾으십시오. 그
것이 영성입니다. 여러분 내 삶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세상 
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 안에 내 삶을 
넣어 주님이 나를 주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순리임을 
알고 그 안에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.

3) 역사속의 하나님의 때와 방법(6-7)
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반강제로 역사를 지배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. 
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의해 역사가 쓰여 집니다. 세상 역사와 지혜보다 마귀의 권세가 
탁월하여 세상이 마귀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은데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거룩한 복이라고 합
니다. 성경에 쓰여진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틀리는 것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세상
의 역사가 중요합니다. 그러나 그 역사 속에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, 그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
나님과 천사의 기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. 가이사도 구레뇨도 헤롯대왕도 예수님 출생을 환영
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해산 직전의 만삭의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 주지 않았습니다. 지금 나는 
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속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계실 방
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인지 돌아보고 역사 속의 예수, 예수 안에 역사, 하나님의 방법과 뜻 
안에 있는 역사,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알아서 비록 세상 상식과 원칙에 어긋
나고 이제까지 삶의 패턴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아기 예
수에게 빈방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지는 성탄절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
니다.    


